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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public pedagogy and explore its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According to reviewing the literature, public pedagogy refers to 

education and learning occurring beyond formal schooling practice. Public pedagogy focuses on 

popular culture as a site of ideological struggles. It can also be conceptualized as educational 

intervention  enacted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quality of spaces and places and the quality of 

human togetherness. The concept of public pedagogy provides some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lifelong education research and practice. Public pedagogy suggests that lifelong education should 

focus on individuals’ lives to explore the meaning of learning. Public pedagogy expands the 

scope of learning from cognitive, rational ways of learning toward non-cognitive, extra-rational 

ways of learning. The understanding of lifelong learning should consider the transaction between 

the situations of learners and the social context in which education and learning happen. Finally, 

lifelong educators should facilitate learning by keeping in mind the influences of learners’ 

cultural 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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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에서는 공공교육의 개념적 이해를 도모함으로써 공공교육이 강조하는 교육적 원리, 교육

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 탐색하고, 이러한 공공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논의에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지 논의하였다. 공공교육 개념이 이론적으

로 동원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공공교육은 1) 개별 학습자의 잠

재력을 교육적으로 계발하고 경험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실용적 시도이며, 

2) 지배 이데올로기를 벗어나 학습자의 의식적 해방을 도모하는 헤게모니 투쟁으로서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강조하며, 3) 시민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행위가 교류하는 열린 공간을 구축하는 

사회의 공적 속성을 진작하려는 시도로서 개념화될 수 있다. 공공교육 개념이 제공하는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에 대한 시사점은 1) 평생교육은 무엇보다 개인의 삶 속에 안착하여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로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 2) 인간의 비인지적, 탈이성적 차원이 결

부된 학습과정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점, 3) 평생학습 이해는 학습자 개인의 상황적 조건

과 정치사회적 환경의 직조 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4)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속성을 중심으로 교육적 지원을 하는 평생교육자의 역할 필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주요어 : 공공교육, 평생학습, 대중문화, 평생교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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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평생학습은 생물학적 발달이라는 자연스러운 생명 현상을 제외하고 한 인간이 살아가는 

전 생애 과정에서 보이는 일련의 변화과정을 견인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전 생애에 걸친 

학습의 가능성을 인정함으로써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자신에게 필

요한 학습에 알맞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평생교육의 당위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평생교육의 개념은 엄연히 존재하는 생명 과정으로서 인간학습의 실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도와주는 구조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의 전 생애, 전 삶의 공간에서 형식의 구애됨이 없이 참여하는 모든 교육 및 학습활동

을 가리키는 평생학습 개념과 그에 대한 전 생애에 걸친 교육적 지원형식을 고민하는 평생

교육 개념을 동원해보면, 학교에 다니는 인생의 특정한 시기에 학교라는 물리적, 제도적 구

획 조건 안에서 전개되는 교육 실천(schooling)은 결코 인간이 접할 수 있는 교육 경험의 전

부가 될 수 없다. 오히려 Illich(1970)가 『탈학교 사회』(deschooling society)에서 지적한 것

처럼, 이런 학교교육의 본질을 제대로 꿰뚫어 보지 못한 채 그것에 몰두하여 우리 사회의 교

육시스템을 작동시킴으로써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은 획일적으로 되어가고, 교육이 

도구화, 관료화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Illich(1970, p. 72)는 “학습망”(learning webs) 사회를 

이야기하면서 학교교육이 한 사회 전체에서, 그리고 한 개인의 삶 전 과정에서 학교교육은 

단지 수많은 학습의 경로 중 일부라는 사실을 소환하였다. 즉, 학교라는 공간 역시 가정, 지

역사회 등과 마찬가지로 사회 구성원의 전체 삶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일정한 시기에 일정 

기간 머무르는 삶의 한 맥락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교육과 학습의 전체를 대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Illich의 논의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관심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 교육적 기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을 충분히 살필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런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입장을 수용한다면, 교육의 현상과 발전 방향에 대한 ‘Public 

Pedagogy’의 논의들에 대해서 주목해볼 만하다. public pedagogy는 학교와 같은 “공식적

인 교육제도(formal educational institutions)의 영역을 넘어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 과정, 

장면의 교육, 학습 실천을 가리키는 개념”이다(Sandlin et al., 2011, p. 4). public pedagogy

는 박물관, 동물원, 도서관 등과 같은 공공장소, 시설 등이 가지고 있는 교육적 기능에 관한 

담론이기도 하며, 시민들의 대중문화 경험 – 영화, 드라마, 음악, 댄스, 광고, SNS 소통 등을 

향유하는 경험 – 이 갖는 이데올로기적 지배 효과와 저항의 실천이라는 가능성에 주목하는 

담론이기도 하다(Giroux, 2004). 결국 public pedagogy는 개인의 전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의

식적, 무의식적 변화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계기들의 교육적 가능성을 언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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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운데, 특히 “공식적 학교교육 실천 너머”(beyond formal schooling practice)에 주목하는 

개념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O’Malley et al., 2010, p. 696). 다시 말하면, public pedagogy는 

탈학교 사회의 논의가 부각하는 이념적 지향성을 구체적으로 실현해갈 수 있는 현실의 교육

실천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담론이자,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을 돕는 이론적 도구라고 할 수 

있다.

학교교육의 외부 영역이라는 의미는 ‘public’이라는 표현으로 지시된다. ‘public 

pedagogy’란 표현을 문자 그대로 정의하면 ‘public’이란 단어가 가리키는 속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볼 수 있다. ‘public’은 보통 ‘공(公)’의 의미

로 번역되는데, 국립국어원에서 발간하는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2021, 

October 28)에 의하면 이는 ‘여러 사람에 관계되는 국가나 사회의 일’을 뜻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공(公)’이란 단어는 독립적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사회의 대부분의 사람들’

이라는 ‘공중(公衆)’,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에게 두루 관계되는 것’이라는 ‘공공(公
共)’ 등과 같이 다른 개념을 수식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그러다 보니 public pedagogy에 

대한 적절한 우리말 번역 사례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educational publicness’ 또는 

‘educational publicity’로 번역하는 ‘교육의 공공성’이란 개념이 있기는 하지만, 이는 

전반적인 교육정책의 기조가 내포하는 공공성에 관한 내용으로 public pedagogy와 엄연히 

구별된다. 개념적으로 가장 비슷한 사례(Kim, 2012; Kim, 2015; Kim, 2017)로 예술 분야에서 

‘공공미술’로 번역하는 ‘public art’ 정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public pedagogy를 우리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하에서 ‘공공교육’으로 번역해서 사용

하고자 한다. 

이런 공공교육 개념에 대한 다중적 해석 가능성은 ‘public’에 해당하는 적절한 번역을 

찾을 수 없어서 나타나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사실 공공교육 개념은 교육철

학, 교육과정 등에서부터 청소년교육, 성인교육 등을 비롯한 평생교육의 범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배경의 교육학자들에 의해서 다루어져 왔다. 예컨대, Sandlin et al.(2010)이 편집하여 

출간한 『Handbook of Public Pedagogy』에는 다양한 교육학 분야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공

공교육 개념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구들이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을 살펴보면 학자들의 학

문적 관심과 배경에 따라서 공공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런 현상은 ‘public’ 의미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합의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

로는 개념적으로 더욱 깊이 천착해야 할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다(Savage, 2010). 

본 연구는 이런 공공교육이라는 동일한 기표에 담긴 서로 다른 의미들에 대해서 주목한

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바는 공공교육과 관련한 이러한 개념적 차이를 불식하고 

통합해냄으로써 공공교육의 정확한 의미를 확정하려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다양한 학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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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에서 주목을 받으며 논의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교육을 둘러싼 개념적 차이는 불가피

하다고 보여지며, 이런 차이를 해소하려는 시도는 자칫 개념의 확장성을 축소하는 우를 범

하는 것일 수 있다. 그보다는 먼저 공공교육에 관한 기존 문헌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의미의 

다양한 차이들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온 공공교육에 

관한 개념적 이해의 지형을 확인하고 정리해봄으로써 공공교육을 주제로 한 후속 연구들의 

방향 설정에 유용한 준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련 선행 연구 

문헌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공공교육에 관한 다양한 개념적 입장들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교

육이 강조하는 교육적 원리. 그리고 교육의 형식과 내용 등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그리

고 공공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개념이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논의에 

제공하는 시사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공교육 개념에 대한 세 가지 관점

1. 학교 밖 교육과정으로서 공공교육

공공교육에 대한 첫 번째 이해 방식은 학생들에게 더욱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밖의 교육 기회로서 접근하는 방식이다(Schubert, 2010). 공공교육 논의의 출발은 학교

교육이 교육 경험의 전부를 제공하는 계기가 아니라, 하나의 교육 실천 영역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공공교육은 학교가 교육이 이루어지는 독점적 맥락이 아니

라는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여, 학교 중심 교육 담론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는 교육

과 학교의 자동적인 연관성을 분리한다. 그럼으로써 그 안에서 간과됐던 교육의 본연적 의

미를 새롭게 복원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교육과정 분야의 학자인 Schubert(2010)는 

‘학교 밖 교육과정(outside curriculum)’ 개념을 제안하였다. 그는 교육과정 분야 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이 학교교육(schooling) 중심으로부터 탈피하여, 말 그대로 진정한 교육

(education)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학

자들의 시선이 학교 밖의 다양한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등으로 향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

다. Schubert(2010, p. 13)의 이런 주장은 교육과정 연구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학생

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함축하고 있다. 즉 진정한 교육이란 

학습자가 학교에 머무는 기간에, 학교라는 공간 안에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만 이루어질 수 없으며, 그렇게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필요도 없으므로, 학교에서 다루는 지

식, 경험이 학교 외부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경험들과 서로 조화를 이루는 가능성을 확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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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럼으로써 학생들이 접하는 경험이 더욱 다채로워지고 다원화되는 동시에, 이런 

경험의 부단한 절충과 타협, 구성이 이루어지는 경험의 성장으로서 교육 실천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다. 학교의 안과 밖을 포괄하여 학생 성장을 견인하는 다면적인 학습의 계기들

을 발견, 포섭, 통합하려는 학교 밖 교육과정 개념은 공공교육의 개념과 잇닿아 있다고 볼 

수 있다(Schubert, 2010). 

공공교육을 학교 밖 교육과정과 관련짓는 이런 접근은 교육을 경험의 재구성 과정으로 파

악하는 진보주의 교육철학(progressive education)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다. 진보주의 교육철

학의 시각에서 바라보았을 때, 공공교육 역시 학교 밖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학습자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의도치 않은 다양한 계기들을 마련하고, 이러한 계기들을 통해서 삶

을 살아가는데 유용한 풍부한 경험으로부터 교육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

다. 진보주의 교육철학자인 Rugg(1927)는 학생들이 현재의 삶의 조건에 효과적으로 적응해

가는 동시에 미래사회를 준비하고 선도해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Rugg는 “교육정책 입안자, 학교관리자, 그리고 교사들과 같은 중간 

매개자(middlemen)를 통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자료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고 주

장하면서, 삶의 직접적인 계기를 통해서 학생들이 직접 수행하고 성찰하며, 대안을 만들어

가는 기회 마련을 역설하였다(as cited in Schubert, 2010, p. 11). 

학교 밖이라는 교육 공간의 확장에 주목해서 공공교육을 이해하는 일련의 시도는 결국 학

습자 경험이 성장해가는 힘을 유지, 강화해갈 수 있는 교육적 기회를 발굴, 확대해가는 것이 

교육자가 감당할 중요한 몫이라고 보는 입장인 셈이다. 경험의 재구성과 성장으로서 교육을 

돕는 교육자는 교육적 경험이란 오직 학교에서만 접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을 인정함

으로써 교육을 위한 별도의 공간 구분을 지양해야 한다. 학습자 개인의 삶을 놓고 보았을 때 

교육, 학습의 기회는 오직 학교 안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

공교육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진정한 교육의 실천은 무엇보다도 학교중심 인식과 실천 경

향을 극복하는 데서 출발한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 협력을 기반으로 구축하려는 마을교육공동체 움직임 역시 학교 

밖 교육과정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는 실천이란 점에서 공공교육으로서 의미를 내포한다. 마

을교육공동체는 학교를 포함한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마을을 살아가는 아

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함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면서 협력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마을이 아

이들의 배움터로 역할을 하는 움직임이다(Kang, 2017; Seo et al., 2016). Seo et al.(2016, p. 

82)은 “지역사회에 산재한 문화적, 역사적 공간, 자연 생태계 농장, 시장, 공공기관, 기업 등 

많은 기관과 장소들”의 교육적 기능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지적은 마을교육공동체와 

공공교육 사이의 접점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처럼 공공교육의 논의는 다양한 사람들이 더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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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삶을 영위해가는 사회적 삶의 장면으로까지 교육의 영역 범주를 확장함으로써 전통적인 

학교 중심 교육 담론을 극복한 탈학교 사회의 이상을 추구해가는 노력이다. 

2.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으로서 공공교육

공공교육을 이해하는 두 번째 방식은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에 관한 접근이다(Wright 

& Sandlin, 2009). Giroux(2004)에 의하면 공공교육은 시민들이 대중문화를 통해서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사회가 어떤 가치로 구성된 공간이며, 그 속의 자신과 이웃은 어떤 존재인지

에 관한 의미를 부단히 재구성해간다고 설명한다. 페다고지로서 대중문화는 시민들의 정체

성 구성, 사회적 현상 및 조건에 대한 의미 구성의 계기를 제공하는 교육적 효과를 포함하

며, 이러한 대중문화의 영향을 경험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이데올로기 내면화, 헤게모니 수

용, 그리고 이러한 과정속에서 일련의 정체성을 내면화한다. 다시 말하면, 시민들은 대중문

화를 향유하는 일상적 경험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혹은 집단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와 규범

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서 한 고유한 개인으로서, 혹은 함께 사회를 살아가는 시민의 일원으

로서 드러내야 할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Giroux(2000)는 시

민들의 페다고지로서 대중문화의 가능성을 대중문화의 정치적 특성과 연결 지어서 강조한

다.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일련의 행위 경험은 단지 교육은 전문성의 계발, 다양한 

방법의 정교한 적용에 주안점을 두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이 정치적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

는 과정이다. 비판성을 갖춘 시민, 윤리적 가치를 강화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우리 사회가 내포하고 있는 민주적 속성을 강화함으로써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를 계속해서 

발전해갈 수 있는 교육적 실천이다(Maudlin & Sandlin, 2015). 대중문화에 대한 Giroux(2004, 

p. 62)의 이러한 분석은 교육적 성격과 정치적 성격이 서로 얽혀 있는 공공교육에 대한 이해

는 결국 “어떻게 개인적인 관심이 사회적 조건과 집단적 힘과 연결되고 전환되는가”라는 

물음에 천착하는 작업임을 시사해준다. 

공공교육은 대중의 의식적 각성과 고양을 돕는 교육 실천의 수단이자 맥락으로서, 또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가리키는 개념이

다(Giroux, 2004; Sandlin et al., 2011). 그렇기 때문에 공공교육은 대중문화를 주로 접하는 시

민들의 생활세계 경험을 학습의 주요 과정으로 포착해내고자 한다. 앞서 언급한 학교 밖 교

육과정으로서 공공교육을 다루는 입장과 비교하였을 때,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에 입각

한 공공교육은 학교교육 이외의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적 경험 획득이란 점에서 공통점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학생 경험의 부단한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굳이 학교교육의 틀 안에 

갇힐 필요가 없음을 강조하는 입장과 달리,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으로서 공공교육을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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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는 입장은 학교 밖 맥락에서 일상적으로 접하는 대중문화의 이념적 지향성과 그 영향력

에 주목한다. 즉 대중문화가 함축하고 있는 기존 사회질서의 정당화 기능, 혹은 이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계기를 핵심적으로 다룬다는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대중문화의 교

육적 가능성에 주목하는 입장은 사회질서를 지배하고 통제하는 힘과 기존 사회체제의 개혁, 

변화를 도모하는 저항의 힘이 서로 쟁투하는 과정에서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진

다는 문화연구(cultural studies)의 논의들과 접목된다(Giroux, 2000). 따라서 여기서는 대중문

화의 성격에 대한 이해가 수반되어야 한다.

사실 대중문화를 간명하게 정의 내리기란 쉽지 않다. 단순히 대다수의 시민들이 향유하는 

문화라는 정도의 이해만으로는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탐색하기가 어렵다. 대중문화의 

정의와 관련하여 Storey(1994)는 대중문화의 의미를 정의하는 다양한 방식들을 설명한 바 있

다. 그 가운데에는 자본주의 가치에 의해 대량 생산, 보급되는 상업화된 문화로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방식과 시민들이 일상에서의 능동적인 삶 가운데에서 수행하는 다양한 해석과 실

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문화로 정의하는 방식이 포함되어 있다. 공공교육이 주목하는 대중

문화의 교육적 가능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특히 이런 두 가지 방식의 대중문화 

개념 정의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먼저 대중문화는 규율적 학습효과를 발산한다. Adorno, Horkheimer 등으로 대표되는 프랑

크푸르트학파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방식을 문화산업(culture 

industry)이란 개념으로 비판한다. 대량생산체제를 바탕으로 상업적인 성공을 동기로 만들어

지는 대중문화는 대중들에 의해서 가능한 많이 소비될 수 있는 상품가치를 담고 생산된다. 

이러한 대중문화는 시민들의 유희, 쾌락적 욕망에 부합되는 가치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임으

로써 시민들이 대중문화가 제공하는 가치를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무력한 존재로 살아가게

끔 이끈다. 자본주의 가치에 입각한 사회적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들을 순치시키는 기능을 

하는 대중문화는 시민들이 “이데올로기적으로 무력한 소비자”, 혹은 “수동적인 흡수자”

로서 정체성과 가능성을 내면화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행위방식을 보이도록 만든다(Wright 

& Sandlin, 2009, p. 120).

한편 대중문화는 해방적 학습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대중문화에 대한 이런 이해는 문

화주의(culturalism)의 입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문화주의는 대중문화를 시민들이 일상 외

부에서 소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무엇’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기보다 시민들의 삶 속

에서 능동적인 실천과 경험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산물로 파악하는 입장이다(Wright & 

Sandlin, 2009). 문화주의 관점에서 대중문화는 시민들의 일상적 삶을 이해하고 이들이 지향

하는 가치, 이념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텍스트로 수용되며, 시민들의 텍스트 소비는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진다. 문화 생산자로서 시민들의 가능성에 주목하는 문화주의 전통에서 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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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게 되면 자본주의 사회의 헤게모니 효과에 대항하는 능동적인 시민의 역할까지 확

장해갈 수 있다. 즉, 시민들의 대중문화 생산과정은 일종의 대중문화를 소비하는 형태로서 

대중문화를 단순히 수용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대중문화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

조해내는 적극적 소비과정인 셈이다(Maudlin & Sandlin, 2015). 공공교육은 대중문화를 통한 

해방적 학습의 계기로 자리매김할 수 있으며, 시민들이 기존 사회체제의 모순과 불합리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능동적 저항으로서 대안적 문화를 창조함으로써 대항 헤게모니를 구축

해가는 시도인 것이다(Giroux, 2000). 

3. 공동체의 공적 특성 성숙을 위한 접근으로서 공공교육

공공교육을 정의하는 세 번째 방식은 사회의 공적 영역의 발달을 추구하는 교육적 실천으

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은 Biesta(2012)의 논의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Biesta(2012, 

pp. 683-684)는 어떤 유형의 교육적 개입이 한 사회의 “공론장을 회복하거나 활성화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고, 그에 대한 답으로 “공간과 장소의 공적인 

특성과 사람들의 공존·공생적 속성을 복원하는 교육적 개입”(educational intervention 

enacted in the interest of the public quality of spaces and places and the quality of human 

togetherness)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공공교육 개념을 제시한다. 

Biesta(2012, p. 684)는 공공교육에 대한 논의를 단순히 학교 밖이라는 공간 차원에서 전개

되는 교육활동을 지칭하는 개념을 넘어서 시민들의 교육, 학습이 펼쳐지는 “공간, 장소의 

공적 속성”(public quality of spaces and places)에 대한 고민까지 확대한다. Biesta에 의하

면 ‘공공(public)’으로 수식되는 공공교육(public pedagogy)은 공공적 속성을 갖는 공간에

서 이루어지는 교육, 학습이라는 의미에 한정되지 않는다. Biesta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학교 밖이라는 공간 차원의 특징을 부각하는 형용어가 아니

다. 오히려 ‘public’이라는 개념은 특정 물리적 공간, 장소가 소위 ‘공공’적 공간이자 

장소로서 갖추고 있는 질적인 특성을 부각하는 수식어로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공공교육의 의미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Biesta(2012)는 공적영역에 관한 Arendt의 

논의를 동원한다. Arendt의 논의를 간단히 언급하면, Arendt는 인간이 세계와 관계를 맺어

가는 활동적 삶의 양상을 노동(labor), 작업(work), 그리고 행위(action)의 세 가지로 정리하면

서, 이 가운데 행위를 인간만의 독특한 본질 특성을 담고 있는 활동 양식으로 지적한다. 왜

냐하면 개인의 생존을 위한 노동이나 환경 세계를 구축해가는 작업과 달리, 행위는 인간과 

인간이 상호적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조건 속에서 벌이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이란 

고립된 조건에서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금까지 없던 존재를 새롭게 세상에 드러낼 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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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이므로 타인에 대한 의식이나 사람들 상호 간의 모종의 관계망을 필연적으로 전제하는 

행위야말로 인간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활동 양상이라고 본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행위가 

자유롭게 실현되는 맥락으로서 공적 영역(public sphere)의 중요성을 지적한다. 다시 말하면, 

Arendt는 공적 영역을 인간의 행위가 가능하며, 개개인의 자유가 부각되는 맥락으로서 다원

성(plurality)이 훼손되지 않은 인간 활동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Biesta(2012)는 공공교육을 사회의 다양한 생활 공간이 구성원들의 다양성과 자유로움이 

존중되는 가운데, Arendt가 말한 ‘행위’가 실현되는 공적인 속성을 담지하는 맥락으로 거

듭나도록 이끄는 교육적, 정치적 실천이라고 주장한다. 일정한 공간의 공적 속성의 정도를 

발달해가는 과정을 교육적 행위라고 본 까닭은 공간의 속성이란 것이 생활하고 관계를 맺어

가는 구성원들이 이질적인 가치와 문화가 조우하는 가운데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소통하며 

행위를 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공교육은 “일정한 공간의 공적 영역으로

서 성격을 확인하는 일종의 리트머스 시험지인 동시에, 공적 공간을 만들어가는 구성원들의 

행위 가능성을 촉진하는 실천”이다(Biesta, 2012, p. 694). 그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구상한 프로그램 형태의 교육기회 제공 방식인 “대중을 위한 공공교육”(public pedagogy 

for the public), 시민들이 일상 경험 속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성찰을 촉진하여 의

식적 각성에 이를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인 “대중의 공공교육”(public pedagogy of the 

public)이라는 개념 유형을 언급한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적 유형들은 오직 교육·학습의 논

리 안에서만 공공교육의 역할과 가능성을 해명하고 있다는 한계점을 노정한다. 다시 말하

면, 대중을 위한 공공교육 방식은 시민들에게 준법, 관용, 존중, 참여 등과 같은 가치를 가르

침(instruction)으로써 다양성과 차이를 삭제하는 결과로 이어지며, 시민들이 민주적 실천과

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설계, 제공함으로써 비판적 인식능력을 계발하는데 주력하는 

대중의 공공교육 방식도 역시 일정한 정치적 올바름을 시민들에게 강요하는 실천으로 귀결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공공교육 이해는 학교의 차원을 넘어서 “거대한 성인교

육교실”(giant adult education class)로 은유될 수 있는 사회 속 교육기획인 셈이다(Biesta, 

2012, p. 692). 이와 같은 공공교육 이해가 표출하는 문제점은 이런 식의 접근이 결국 학교교

육의 맥락에서 수행되는 교육·학습의 논리를 사회적 차원에서 모방, 답습하는 모습에 그치

기 때문이다. Biesta의 관점에서 공공교육은 단지 교육과 학습차원의 실천에 머무르지 않으

며,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변화와 더불어 이들의 집단적 소통방식과 문화양식의 변화까지 

촉구함으로써 자유와 정의가 온전히 작동하는 시민사회의 공론장을 마련하는 기제가 된다

는 점에서 교육적, 정치적인 실천이다. 

Biesta의 공공교육에 관한 입장은 전통적인 학교교육 중심의 담론을 탈피한 학교 밖에서

의 교육적 대안을 모색하고 확장해가는 논의에 국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의 경험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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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촉진하기 위하여 경험의 원천을 학교 밖의 차원까지 확장하는 학교 밖 교육과정 의미로

서 공공교육 이해 방식과 차이를 보인다. 또한 소비자 정체성이 두드러지며, 사적인 관심에 

의한 개인적 활동들이 정당화되는 신자유주의 영향에 의해 약화되어 가는 공적 영역을 다시

금 확보하는 일련의 시도로서 공공교육을 설정함으로써 대중문화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

의 실천으로 공공교육을 파악하고 그로부터 신자유주의 담론을 극복하려는 방식과도 구별

된다.

정리하면, Biesta가 강조하는 공공교육은 다양한 사람들의 서로 다른 언어와 행위가 차별

과 소외를 넘어서 함께 어우러짐으로써 독특한 개성과 차이가 자유롭게 표현, 공유될 수 있

는 공적 영역을 일상에서 다시금 회복하려는 시도이다. 이런 점에서 공공교육은 정치적인 

실천인 동시에 자유로운 시민들의 소통과 참여과정을 바탕으로 한 무형식 학습의 기회를 통

해서 추구하는 교육적 의미도 함께 가지고 있다. 요컨대, 공공교육은 개인의 자율성과 독자

성을 기반으로 함께 소통하는 가운데 다원성에 대한 존중이 일어나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사회 구성원들의 교육적 관계가 형성이 가능한 공간을 공동체 안에서 회복하는 교육적 개입

인 것이다.

Ⅲ. 공공교육이 평생교육 논의에 주는 시사점

지금까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공공교육 개념이 이론적으로 동원되는 방식을 세 가지 차

원으로 정리하였다. 공공교육 개념이 내포하고 있는 세 가지 의미, 개별 학습자 품성을 계발

하고 경험의 성장을 돕기 위해 학교 안과 밖을 아우르는 실용적 시도, 지배 이데올로기를 벗

어나 학습자의 의식적 해방을 도모하는 헤게모니 투쟁으로서 대중문화의 교육적 가능성, 그

리고 시민의 자유로운 참여와 행위 공간을 사회 안에서 확보하려는 시도의 성격들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였을 때, 이론적, 실천적으로 공공교육이 평생학습, 평생교육 분야에 어떤 시사

점을 제공하는지 살펴본다. 

첫째, 공공교육 개념은 전문적으로 교육을 실행할 수 있는 정당한 주체는 누구인지, 즉 누

가 교육을 주관할 것인지에 관한 물음 이전에 교육과 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물음이 먼저 제기되어야 할 것임을 부각한다. 공공교육은 평생교육 분야에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라는 물음에서 나아가 ‘어떤 배움이 일어나는가?’라는 물음으로 선회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평생교육 담론의 핵심적 특징은 ‘학습자의 삶’을 중심에 두는 것

이다(Jarvis, 2004). Kim(2019, p. 44)은 “개인을 이루는 수많은 학습경험의 관계를 끊어 버리

지 않은 채 학습 경험의 주인인 개인의 생애 속에서 통합적으로 배움의 의미를 파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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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렇듯 학습자의 삶을 전면으로 내세움으로써 교육과 학습의 가

치를 사회, 국가의 요구와 판단에서 찾기 이전에 배움의 주체인 학습자의 구체적이고 고유

한 삶의 맥락에서 찾을 것을 강조한다(Han, 2006). 여기서 말하는 삶의 맥락이란 어떤 특정

한 상황적 조건을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끊임없이 이어지는 연속적인 삶의 흐름을 강조하

는 것이다. 이는 교육과 학습이 모종의 경험을 접하는 특정한 삶의 조건에서 경험이 어떤 의

미를 갖는지에 관한 판단은 일차적으로 경험을 재구성해가는 시점의 학습자 조건 속에서 이

루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학습자의 조건은 연속적인 삶의 역사 속 한 지점이라는 사

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학습이 개인의 상황적 적응에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사회

적 실천으로서 개인 학습의 특징을 이야기한다(Bae, 2017; Kim, 2019). 그러므로 학교 이외의 

장면에서의 교육 경험, 대중문화가 담지하고 있는 교육 효과, 일상의 개방된 공간에서 공적 

속성을 배양하는 시민들의 행위방식과 태도 추구로서 공공교육은 학습자의 삶의 맥락을 강

조하는 평생교육의 지향점과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다. 공공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학습자

가 학교를 포함한 다양한 생활 영역에서 접하는 사회적 경험이 바로 평생학습 경험 – 끊임

없는 성장 동력이 훼손되지 않는 경험의 재구성 과정 – 의 핵심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공공교육은 평생교육적 시각에서 강조되는 학습자의 삶, 학습자 주도성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앞서 지적했던 바와 같이, 일상적 삶 속에서 경험, 특히 공공교육은 대중문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시민들의 경험이 갖는 교육적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이성적, 인지적 접근 

중심의 학습 이해를 넘어서 신체, 감정, 영성 등과 같은 비인지적 학습 차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다(Sandlin et al., 2011). 많은 성인학습 이론가들은 학습자의 

의미구성과 정보의 처리는 항상 언어적 형태의 텍스트를 기초로 성찰, 추론, 사고 등과 같은 

이성적, 논리적인 방식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음을 설명하고 있다(Merriam & Bierema, 2014). 

학습과정을 개인의 모든 삶의 장면 속에서 포착하려는 평생교육의 시각에서 보면, 인간의 

사고, 행동, 태도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는 언어적 소통과정을 통해서 제공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비언어적 형태 – 몸짓, 이미지, 소리 등 - 로 제공되는 경우도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예술적 경험을 포함하는 대중문화라든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접하는 차이, 다름

의 경험은 이성적, 합리적 해석 이전에 비인지적(non-cognitive)이며 탈이성적(extra-rational)

인 감정, 정서가 즉각적으로 수반되는 대표적인 학습의 기회라고 할 수 있다. 학습의 일상성

과 평생성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담론에서 전통적인 인지주의적 접근을 넘어서 전인적 속

성이 종합적으로 결부된 과정으로서 학습에 대한 이해는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한편, 가변적이고 유연한 의미해석의 가능성을 내포하는 다양한 일상 경험의 교육적 가능성

에 대해서 Ellsworth(1989, p. 318)는 “알 수 없음의 교육학(pedagogy of the unknowable)”

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즉 경험에 대한 모든 해석과 이해는 언제나 부분적이고 불완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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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다양한 각도에서 새로운 앎을 촉진할 수 있는 여지를 잃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

중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교육 효과와 개방된 공간에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조우하고 소

통하는 시도를 지지하는 공공교육은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특성들이 고스란히 관여하

는 전인적, 총체적 인간으로서 부단히 의미를 구성해가는 과정으로서 학습의 의미를 함축하

는 것이다. 정리하면, 공공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언어적, 인지적, 이성적 형태의 비언어적 형

태의 학습이 학습 현상의 전부를 포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학교와 

사회라는 제도적, 개념적 구획을 벗어나 일상 생활환경 속에서 접하는 다양한 문화적, 예술

적 활동과 체험을 삶의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평생교육의 이념적 지향성과 접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 있다.

셋째, 대중문화를 비롯하여 일상 속에서 논리적으로 손쉽게 해명하고 수용하기 힘든 차

이, 다름을 경험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과 특징의 다양한 차원을 종합적으로 동원하여 학습

하는 기회를 접하는 것이다. 공공교육은 논리적, 이성적 이해와 소통 능력을 넘어서 비언어

적, 감성적 이해와 소통역량을 발달함으로써 참된 인간의 본연성을 회복하는 사회적 맥락에

서 전개되는 교육적 실천이라고 할 수 있다(Kim & Jung, 2021; Sandlin et al., 2011). 그리고 

사회적 실천으로서 공공교육은 사회질서와 개인의 존재방식, 정체성 등을 규율하는 사회의 

지배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적 안목의 발달에 대해서도 주목한다(Giroux, 2000). 이는 곧 개

인적 삶의 속성이 개인이 속한 사회의 속성과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평생학습을 통한 개인적 수준의 성장과 발달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인 수준

의 학습 맥락이자 조건인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이념적 속성이 개인의 학습과정을 억압하

거나, 촉진할 수 있으며, 종국에 학습이 지향하는 가치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Jarvis, 2004; Merriam & Bierema, 2014; Tisdell, 2001). 공공교육이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학습이란 개인의 조건과 사회구조가 함께 결부된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평생교육적 개입은 개인적 수준의 관심과 경험이 사회적 수준의 문제, 현

상과 연결고리를 탐색하는 노력을 필요로 한다. 환언하면, 사회문화적 구조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동반되어야만 학습이 개인적 수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수준에서도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구조 속에서 개인 학습의 결과는 단순히 개인의 변화에 그치지 않

으며, 변화된 개인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드러나는 사회구조의 특성, 사회의 문화적 성격의 

변화를 촉발하는 계기가 된다. 요컨대, 평생교육 관점에서 학습자란 단순히 개인이 사회에 

의해서 조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주체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맥락의 제한적인 여건 속에

서 학습을 수행하는 존재로 파악되며, 이로부터 개인과 사회의 순환적 역동관계 속에서 이

루어지는 과정으로 학습을 탐구한다. 

넷째, 공공교육은 평생교육자가 감당해야 할 역할에 대한 의미있는 지침을 제공한다.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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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육은 학교의 교육문법으로부터 자유로운 대중문화와 일상 속 학습에 주목함으로써 학

습자의 주체적 수행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가지게 된다. 일련의 학습 과정에 있어

서 주체적인 존재로서 개인이란 안드라고지와 자기주도적 학습론에서 언급하는 자율적이고 

학습에 일차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학습자 상(像)을 넘어선다. 주체적인 학습자는 자유

롭게 학습을 실행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의 학습상황을 규율하는 사회문화

적 구조를 통찰하며 학습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학습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내다볼 수 있는 

존재이다(Freire, 2020). 즉 주체적 학습자란 단순한 학습 실행과정에서 주도권이 아닌, 학습

의 기획, 목적, 그리고 결과에 부여할 수 있는 의미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목소리를 투입할 

수 있는 가능성에 의해서 식별되는 존재인 것이다. 이러한 주체적 학습자의 성장을 돕기 위

해서 평생교육자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에게 일련의 과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학습자가 

스스로의 생각을 구성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공공교육은 의도

된 교육과정의 경로에 따라서 학습자의 앎이 발전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조력자 역할에 비

판적이다.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 윤리, 신념체계를 답습해가는 방식이 아닌, 기존 지식과 통

념에 균열을 가함으로써 학습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스스로 의심하고, 질문하며, 생

경함을 다루어갈 수 있도록 촉진함으로써 세상을 이해하는 주인으로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Wright & Sandlin, 2009). 공공교육의 이런 입장에서 볼 때, 평생교육자가 진정

으로 학습자의 삶을 챙기는 존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산업 사회에서 

생산, 소비되는 대중문화의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간파하고 폭로할 수 있는 비판적 문해력을 

계발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이를 학습자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서 효과

적으로 통찰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맥락적으로 연결, 변환시켜줄 수 있어야 한다(Graham, 

1989). 이런 평생교육자의 역할은 “교육 실천이 학습자들의 문화 정체성을 바탕으로 진행

된다는” Freire(2020, p. 163)의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 정리하면 공공교육은 주체적인 학

습자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서 평생교육자는 학습자의 문화적 배경과 학습상황의 

문화적 조건을 고려할 수 있어야 함을 일러주고 있다. 

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공공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입장들을 고찰함으로써 공공교육이 강조

하는 교육적 원리. 교육의 형식과 내용 등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공공교육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론적, 실천적 측면에서 평생교육 논의에서 챙겨야 할 시사점이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먼저 다양한 분야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공공교육 의미는 크게 세 가지 차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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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으로 정리해볼 수 있었다. 

첫째, 공공교육은 교육적 실천이 이루어지는 맥락으로 손쉽게 공인되지 않던 학교 밖의 

배움의 실제가 갖는 가치를 강조한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교육은 학교 밖이라는 불특정 시

민 다수가 접근하는 생활세계에서 일어나는 교육적 실천과 교육 효과로 간주되며, 교육의 

공간적 차원을 구분하고 제한함으로써 교육의 가능성을 스스로 축소하는 학교중심의 교육 

담론에 대한 대안으로 논의된다. 즉 공공교육은 학습자들의 삶에 진정으로 가치있는 교육적 

경험의 제공 시도, Dewey식으로 표현하면 경험의 계속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교육적 노력이

라는 의미를 지닌다. 

둘째, 공공교육은 대중문화가 시민들이 단순히 유희, 쾌락적 경험을 접하는 계기가 아닌, 

사회 지배 질서와 체제를 옹호하는 헤게모니적 효과에 맞서서 대안적 가치와 목소리를 창출

해냄으로써 반 헤게모니적 움직임을 모색하는 정치적 실천에 내포된 교육적 가능성을 가리

킨다. 이런 관점에서 공공교육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로서 작용한 공식적, 제도적 교육실

천의 효과들에 대한 해독(detoxication)적 기능을 대중문화 경험으로부터 발견하고 확장시키

려는 노력으로서 비판적 교육 실천의 성격을 발산한다. 

셋째, 공공교육은 불특정 다수에게 물리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의미의 공적 영역이 아닌, 

사회 안에 시민들의 자유로운 행위가 존중되는 다원성이 보호되는 공적인 속성을 충분히 심

화해갈 수 있는 교육적 시도로 거론되기도 한다. 즉 ‘public’이란 수식어는 페다고지 실천

이 전개되는 공간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라기보다 – 물론 공적, 대중적 공간으로 인식되는 

수행되는 활동을 제안하기는 하지만 – 페다고지의 궁극적 목적이 되는 상태를 강조한다. 이

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공공교육은 진정한 의미의 공론장(pubic sphere)을 구축하여 민주적 

시민사회로 나아가는 교육 실천이다. 

공공교육에 대한 개념에 대한 이러한 논의는 평생학습, 평생교육 연구와 실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교육이 제공하는 시사점을 네 가지로 추려볼 

수 있었다. 첫째, 평생교육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러한 평생교

육적 실천이 개인의 삶 속에 안착하여 자유로운 행위의 주체로서 성장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함을 부각한다는 점이다. 둘째, 삶의 복잡다단한 장면에서 일어나는 학습과정에 

주목한다는 것은 평생학습이 인간의 비인지적, 탈이성적 차원이 결부된 학습과정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이성 중심의 전통적인 학습이론을 확장해갈 필요성을 시사해준다는 점이다. 셋

째, 공공교육은 사회적 실천으로서 학습에 대한 이해를 강조함으로써 평생학습, 평생교육의 

논의에서 사회환경의 영향, 평생교육의 정치적 특성에 대해서도 주목할 수 있는 단서를 제

공한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공공교육은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자기주도적 

수행에 의존하는 교육자 역할이 아닌, 학습자의 일상으로부터 학습의 다양한 계기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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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고 그 문화적 배경과 속성을 염두에 둔 지원자로서 책무를 가질 필요성을 제기해준다

는 점이다. 

우리는 평생교육 실천으로 호명되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과 학습동아리, 그리고 제도적 장

치의 구동이 배움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배움을 추구하는 우리 사회의 많은 시민들의 

요구를 충분히 충족할 수 있도록 돕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공공교육은 이런 평생교

육적 관심사를 풀어가는 과정이 어떤 지향점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되어가야 하는지에 대

해서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평생교육은 사회적 삶을 통해서 접하는 다양한 경

험의 원천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지만, 이러한 경험들이 결국 어떤 가치지향성을 

내면화한 정체성을 구성하는 학습과정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의문을 부단히 제기할 수 있

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공교육이 촉구하는 공식적 교육제도 외부의 생활세계,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교

류하는 공간에서의 행위 경험, 그리고 대중문화의 생산과 소비 등과 같은 학습 계기에 주목

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의 의미를 환기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교육은 단순한 학교 밖에서 찾을 수 있는 더 많은 교육 기회로 시선을 확장하는 것만 

주문하지 않는다.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 성장의 공진화를 추구하는 평생교육 이념의 실현

(Kim, 2019)은 개인적 관심에 근간한 배움의 기회가 사회적 관심으로 변환될 수 있는 연결고

리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공공교육이 지목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세계 영역 속 경험들은 이

러한 연결고리로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Giroux, 2004). 공공교육 담론이 제공하는 사회 전

반의 다양한 교육 맥락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바탕이 될 때 평생교육은 개인적 성장과 공동

체 성장이라는 두 축을 균형적으로 키워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만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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